
블의이단을막고공맹의도를
밝히려는목적과같이 두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나라의 1 7
ㆍ1 8세기 문예논쟁인 복고의
논쟁, 즉 의고주의擬古主義와
당송고문의 논쟁과 같은 궤도
를 하고 있었다. 권헌은 1 8세
기 고금의 치열한 문예논쟁에
서 고古의사유에가치를두었
고 그중에서도 선진ㆍ양한의
고가아닌당송으로의참된복
고에깊은관심을가졌다.
권헌은 사달과 천기를 통해
참된 문학을 지향하였다. 사달
의 논리는수식이있는문사를
내포한 사달의 논리이다. 문사
는사달을하기위해보조적역
할로, 문사를내포한사달은천
기에서나온것으로문사에주
력하지 않지만 저절로 발생되
고 가식적인 문사를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거짓이 발생하지
않고참된문학으로갈수있는
것이다. 그러므로천기를 통해
사달에이르는것이바로권헌
이 추구하고자하는진정한문
학의세계였던것이다.

이같은 정경훈 박사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충남대
철학과최정묵박사는‘정경훈
박사의논문은진명권헌의문
학에대한관점과그 문학사상
의바탕이되고있는정신이무
엇인가를밝힌것’이라면서그
2장과3장의논설내용을일별
하여평가하고다음세 가지를
질의하였다.

①올바른글을쓰기 위한방
법으로제시되고있는‘양기養
氣’에서의 기氣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본문에서 성대하지 못하다거
나 쇠약하다면등의표현을보
면 에너지를말하는것으로짐
작되는데 구체적인 의미와 양
기의방법에대한권헌의언급
이있었다면설명해달라.
②권헌은선진ㆍ양한의고가
아닌당송의복고에관심을가
졌고또이를계승한것이라하
였는데, 이둘의구분점은무엇
인가.
③공자의사달만을언급함으
로써시를중시하였고‘문질빈
빈文質彬彬’의 정신을 강조하
였던공자의예술, 혹은문학관
에 대한오해의가능성도있어
보이는데 발표자의 견해는 어
떤가.

■이소영박사의제3주제
제3주제‘인물화에 내재된
사의성연구’에서발제자한국
화가 이소영 박사는 이를‘서
론ㆍ권헌의 전신론ㆍ인물화에
내재된 사의성ㆍ결론’의 4장
으로 가르고 다시 제3장 인물
화에내재된사의성을‘대상을
보는 관점 ─ 천인합일天人合
一의 자연관ㆍ무의식으로 드
러나는 인격과 화격畵格ㆍ창
의적 사유공간으로서 의경意
境인 여백ㆍ기교보다는 의意
를 중시한 심수상응心手相應

의경지’의 소제목 4절로나누
어분석서술하였다.
이박사는 서론에서‘초상화
를그릴때터럭하나라도닮지
않으면그 사람이아니라는명
제는 사실주의에 입각해 정밀
하게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형상에 대상의 성품ㆍ
인격등 정신이느껴지도록묘
출할것을요구하는것으로, 이
는 대상의시각적형상이담는
사의성寫意性을 중시한 것이
다. 인물의형태를정확히기록
하는데는사진이더 수월하지
만동일한인물이창작자의구
사에따라다르게그려질수있
는점은, 그림에는창작자가대
상을보는관점과감정이작품
에드러난것으로, 이것이작품
에 깃들어 있는 의意인 것’이
라 하면서 동양화에서 형사形
似와 신사神似는 대상을 표현
하는데 중요한화두로인식되
었으며 특히 인물화에서 전신
傳神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왔
다고 하고 있다. 고개지顧愷之
는전신의개념을명확히제시
하고 이형사신以形寫神(형상
으로써 심신을 그림)을 주장하
여작가가표현하고자하는화
의畵意가작품에얼마나잘 전
달되었는가가 작품의 수준을
평가하는기준이게 하였다. 동
양화에서 사의를 중히 여기게
되는근거가되고있는사의론
중에 권헌의 전신론을 중심으
로고찰하고이같은사상이회
화에표출된예를살펴본다. 동
양화에서 사의에 관한 선행연
구로는 신사론神似論과 형사
론形似論ㆍ기운생동론氣韻生
動論ㆍ전신론 등 회화적 의경
意境을 다룬 연구는 많았으나
실제 인물화를 대입시켜 사의
성을규명한예는드물다. 한국
화론에 관한 연구는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의 근역서화징槿
域書畵徵과 우현又玄 고유섭
高裕燮의 조선화론집성朝鮮畵
論集成을 필두로 최근 조선시
대를중심으로하는연구가활
발히진행되고있다. 그러나진
명권헌에관한연구는학술적
연구역사가짧고양이빈약하
지만그 전신론을중심으로본
고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
러면서 그 각주脚註에서 지금
까지진행된진명에관한연구
성과로‘유홍준의 1 9 9 8년 성
균관대 박사학위논문 조선시
대 화론 연구, 이지양의 2 0 0 1
년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진
명권헌의진眞추구와사회시
社會詩, 김동현의1 9 9 7년 경북
대 석사학위논문 진명 권헌의
문학론연구, 홍성수의1 9 9 3년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진명 권
헌의문학론과한시연구’를들
고있다.
2장‘권헌의전신론’에서이
박사는‘진명집은 문인화론文
人畵論에 근거를 둔 전신론인
데 신운론神韻論에 입각한 본
격적인 문인화론이다. 특히 묵
매기墨梅記는 단순 감상이 아
닌철학적논리를이끌어이물

관물以物觀物과 이리관물以理
觀物이라는 두 입장에서 사물
을 인식하는태도를근거로화
론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인화론’이
라고말하고‘이물관물과이리
관물은 만물이 생하고 변하는
이치를 터득하면 매화와 자신
이 하나라는 일즉다一卽多의
신神 사상을 연상시키는 철학
적 깨달음을요하는것으로자
연합일自然合一의 관점으로
대상을볼때창작자의의가자
신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이
다. 권헌의이리관물은마치장
자가만물이하나임을말한, 만
물이다 같다— 만물제동萬物
齊同, 물체전생物體轉生의 사
상과맥을같이보아도좋을듯
하며 장자莊子가, 내가 나비인
지 나비가나인지몰랐다는호
접지몽蝴蝶之夢의 물화物化의
경지를 연상시킨다’고 논하였
다.
이소영 박사의 발제논문은
그 분량이상당히많고분석하
여 연역한내용이매우자세하
여 이를보도기사로요약해소

개하기에벅차는것이었다. 다
만 그 결론부분을발췌해보면
다음과같은내용이있었다.

고개지는 이형사신론以形寫
神論에서 협삼모頰三毛의 예
를 제시하고 있으며 소식蘇軾
의 사의성은 사생寫生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여 그리
는것을중요시하였다. 특히소
식의 사의론은 조선시대 화가
들에게적지않은영향을주었
고, 권헌은 현실참여적인실학
자의 창작태도와 대상관찰을
통해 신수神秀를 파악함으로
써 이물관물以物觀物에 이르
는 문인화론에 입각한 전신론
의기틀을마련하였다.

이와같은 이소영 박사의 주
제발표에 대해 원광대 전영하
교수가 토론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네가지를질의하였다.
①인물화의사의성을설명하
기 위해 형사形似와 신사神似
에관한예를드는데여기서말
하는신사란그리고자하는대
상의 본질을 의미하는지 혹은

작품에 대한 창작자의 의意를
의미하는지? ②사의성을 강조
하기 위해 노자老子의 무위이
무불위無爲而無不爲나 장자莊
子의 좌망坐忘, 물아일체物我
一體등과같은도의경지를말
하는 문구를 혼용하고 있는데
이들사이의경계구분은? ③고
개지의 전신사조론傳神寫照論
이 소식의 사의론寫意論으로
계승되고 이러한 사상이 권헌
의 전신론으로 이어진다고 보
는데논자는소식이주장한사
의론의 구체적 의미가 형사를
통한사의라고보는지, 혹은다
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④
무의식으로 드러나는 인격과
화격을 논함에서 무의식이 무
엇을의미하는지? 사의성을강
조하기 위해 의재필선意在筆
先을예로거론하는데이는상
당한 유의식성有意識性을 내
포하는 내용이거니와 이것이
무의식성無意識性과 무슨 상
관관계가있는지?
<사진 權奇允ㆍ글 權五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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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모歲暮는 1세기만
에 맞는 세계 금융위기로 매
우썰렁하고혹독한분위기이
다. 그럼에도 서민의 심금에
닿는 미담이 안들리는 것은
아니다. 2008년 1 2월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L G스
킨스골프경기에서우승한최
경주 선수가 상금 2 0 %를 자
선단체에 기부했다. 2008년
1 1월 2 4일 미국 골프투어
A D T챔피언십에서 우승해 1
백만 달러를 받은 신지애 선
수도 3억원이넘는돈을장애
자와불우가정을위해기부했
다. 최근 익명의 기부천사로
드러난배우문근영이나장동
건ㆍ정준호등의모임따사모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도 훈
기있는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한다.
근자에 사단법인‘효의 실
천’에서 실시하는 2 0 0 8년도
효행상시상식에서도이런사
례가 있음을 보았다. 홀어머
니를모시는남자와결혼하여
1남1녀를 둔 아내가, 5년 전
남편이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고이런와중에시어머니
도 1년전 심근경색으로 식물
인간이 되어 있는 처지에서
이를감내해내고있는광명시
의 한 주부가 효부대상을 받
으며참석자들의눈시울을적
시게 하였다. 우리 문중에서
도 이러한 선행상을 타는 이
야기가간간이있어왔고그러

한선행자가어디에건지금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세
모에 우리 문중에서는 그런
미담이나훈훈한일화가나돌
지않는것같다.
자고로우리동양인에게성
서적역할을해온명심보감明
心寶鑑은그첫장에계선편繼
善篇을두어끊임없는선행을
중시하며‘착한일을하는자
는하늘이복으로보답한다僞
善者 天報之以福, 착한 일이
면작다고아니하지말라勿以
善小而不爲’고 하였다. 서양
에도 노블리스noblesse 오블
리주o b l i g e라는 덕목이 있다.
불어로‘귀족의의무’의뜻이
다. 부와 권력ㆍ명성은 사회
에대한책임과국민으로서의
모범 의무를 수반한다. 고대
로마에서는 고위공직자가 전
쟁에 나가 싸우거나 자기 재
산을 공공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에 쓰도록 내놓았으며
국가에서는그런기부자의실
명을 써‘아피우스 길ㆍ율리
우스 농지법’등으로 이름지
어 그러한 참여를 장려하였
다. 이것이 후세로 전파되어
영국에서는 왕자들이 전쟁에
솔선참여하고, 미국에서는철
강왕카네기가세운카네기멜
론대학, 은행가 존스 홉킨스
가 세운 존스홉킨스대 등이
있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워
렌 버핏이 4 6 0여억 달러, 빌
게이츠가 2 6여억 달러를 사

회에기부하는등으로이어지
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통일
기의 황산벌싸움에서 김유신
의 조카 반굴이나 품일의 아
들 관창이 선봉에 나가 전사
했던 것이 바로 지배층의 노
블리스오블리주였다. 고려시
대승군僧軍이나조선시대유
생 주도의 의병이 그렇고 정
조시대 제주도 백성을 먹인
기생 김만덕의 의행이나‘백
리안에굶는이가없게하라’
는 신념을실현한경주‘최부
자’의 전설, 최근 삼성ㆍ현대
등대그룹의연말불우이웃돕
기 성금이나,  세계 1등의 인
재육성을위해 6천억원의장
학재단을설립한삼영화학최
종환崔鍾煥 회장, 그리고 우
리 권문인으로서는 스페인의
안익태 선생 유적을 매입해
정부에 기증하고 8 0억의 장
학재단을 세운 데 이어, 이번
에 대구 계명대에 2 0 0억대의
땅을기부한인터볼고권영호
權榮浩 회장이 다 그러한 경
우일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개인
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있다. 그러나 우리 세
상에 깨끗한 부자상이 너무
부족하고 아직도 그칠 날이
없는병역비리에고위공직자
나 지도층의 부패범죄행위가
만연되고 있음을 보면 그런
소리가 시답지 않게 들린다.
특히나 이번 세모에 우리 안
동권씨문중에는따스한훈기
의미담이들려오기보다는어
쩐지스산하고을씨년스런이
야기나 나돌고 있는 것같다.
어디에서좀훈훈한소리들이
바람처럼 불어와 이를 걷어
가버렸으면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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